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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편집노트】

이번 호에는 총 14편이 투고되어 7편이 게재 확정되었다. 게재률은 

50%이다. 

이번 104호에는 문학, 언어학, 철학, 역사학, 교육학, 인문사회학 등 다

양한 분야의 논문들이 다수 투고되었다. 그리고 엄정한 심사를 통해 7편

의 논문들이 실리게 되었다. 

특히 이번 104호에는 인문학적으로 접한 사회문화에 대한 고찰이 담긴 

논문들이 다수 게재되었다. 

｢힌디어 헤게모니 초기 형성-나그리문자보급회의 역할을 통해 고찰한 

문화적 패권과 문화적 동의｣는 19세기 중엽부터 20세기 초까지 인도의 

북서부 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방언들이 어떻게 힌디어벨트라는 이름으

로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논문으로 언어가 가지는 헤게모니에 대

해 살펴보고 있어 주목된다.

｢탈북이주여성의 민주시민교육 경험과 그 이후: A단체의 민주시민교육 

참가자를 중심으로｣는 민주시민교육에 참가한 탈북이주여성이 교육 참가 

십여 년 이후 당시 어떤 교육 내용을 자신의 삶과 연결하여 기억하고 있

고, 이후 한국사회 생활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하여 참가자 여성들

의 기억 구술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는 논문으로서 현재의 한국사회에 

거주하는 탈북이주여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유의미한 논문이었다. 

｢일반적 파시즘의 정의에 대한 한 가지 의문- 파시즘은 민족주의인가? 

-｣는 일반적 파시즘에 대한 그리핀의 유명한 정의에 의문을 붙이며 파시

즘이 대중 정치에 기초한 혁명적 민족주의라는 종래의 정의에 의식적으로 

도전함으로써 새로운 생각을 모색한 논문으로서 주목을 요한다. 

많은 연구자들이 이번 �인문연구� 104호에 게재된 논문들을 읽고 새로

운 영역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를 가지게 되었으면 한다. 마지막으로, 게재 

확정된 논문들에 쏟았을 투고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아쉽게 이번 호에 실

리지 못한 논문의 연구자들에게는 마음으로부터 위로를 전한다. 


